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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SK격파…준PO예비고사기선제압
19일준플레이오프맞대결앞두고핸드볼리그서 29-27승리

젊은선수들대거기용효과…정현희 8골 이슬기 5골맹활약

광주도시공사여자핸드볼팀이준플레이오프전

망을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6일 열린 정규리그 3라운

드 경기에서 SK슈가글라이더즈를 29-27로 꺾었

다.

광주도시공사는 SK와시즌최종전적 1승1무1

패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준플레이오프 전

초전에서승리,기대감을높이고있다.정규리그4

위를 확정한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9일 리그 3위

SK와준플레이오프를앞두고있다.

양팀은16-16으로전반전을마쳤다.

오세일감독은후반에주전선수들을벤치로불

러들이는등전력을재편성했다.

권민지,방민서,이슬기, 박지영,문세린등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다. 정규리그 4위를 확정한

후치르는경기라는점도감안,젊은선수들을배려

한것이다.

SK슈가글라이더즈 박성립 감독도 교체카드로

반전을노렸으나경기력에서광주도시공사가앞섰

다.

정현희와이슬기가눈길을끌었다.정현희는8골

로MVP에선정됐고, 후반전에투입된이슬기는 5

골을넣어성장가능성을엿보게했다.

골키퍼 손민지는 후반에 젊은 선수들을 이끌며

11세이브, 방어율 50%를기록, 광주의골문을든

든하게지켰다.

오세일 감독은 준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펼쳐진

SK와경기에서선후배들이모두열심히뛴덕분

에이길수있었다며 경기에서드러난단점을보완

하고남은기간상대팀 SK슈가글라이더즈의경기

내용을 분석해 준플레이오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광주도시공사는8일오후7시40분부산기

장체육관에서경남개발공사와정규리그마지막경

기를한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1978년열린헤비급타이틀매치에서리언스핑크스(오른쪽)가무하마드알리에게강력한펀치를날

리고있다. /연합뉴스

알리꺾은전헤비급챔피언스핑크스별세

전립선암등수년간투병

복싱의 전설 무하마드알리를꺾었던전세계

헤비급 챔피언 리언 스핑크스가 지난 7일(한국

시간)숨을거뒀다.향년 68세.

미국스포츠전문매체 ESPN과 폭스뉴스는 7

일(한국시간)스핑크스의대변인을인용해이같

이보도했다.

스핑크스는전립선암을포함해각종암으로수

년간투병해온것으로전해졌다.

마우리시오술라이만세계복싱평의회(WBC)

회장은자신의트위터를통해 편히잠드소서라

며 고인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팬아메리카

메달리스트,그리고전WBC헤비급챔피언이었

다고애도했다.

스핑크스는1978년2월알리를15라운드끝에

판정승으로껐었다.

프로데뷔 7전의풋내기스핑크스가 더그레

이티스트로불렸던무적의왕자알리를꺾고챔

피언에오르리라고생각한사람은거의없었다.

알리를제압한스핑크스의반란은지금까지도

복싱역사상최대이변중하나로꼽힌다.

하지만그때가스핑크스선수인생의최대하

이라이트였다.

스핑크스는 켄 노턴과의 방어전을 거부해

WBC타이틀을박탈당했다.스핑크스는대신알

리와재대결을선택했다.

같은해 9월에성사된재대결에서스핑크스는

알리에게심판전원일치판정패를당했다.

스핑크스는다시한번WBC타이틀에도전했

으나 1981년 6월래리홈스에게 3라운드 TKO

패로무너졌다.

스핑크스는 42세의나이로은퇴했다.프로통

산전적은46전 26승(14KO) 3무 17패다.

스핑크스는 1976년몬트리올올림픽에선라이

트헤비급금메달을목에걸었다. 고인의동생인

마이클도다른체급에서금메달리스트가됐다.

마이클은1985년홈스를꺾고형의복수를대

신했으나3년뒤마이크타이슨에게패했고,그

게마지막경기가됐다. /연합뉴스

다카나시스키점프우승

월드컵 58승으로최다승

다카나시사라(25 일본)가국제스키연맹(FIS)

스키점프월드컵에서약11개월만에우승했다.

다카나시는 7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힌젠바

흐에서열린 2020-2021 FIS 스키점핑월드컵여

자부노멀힐개인전에서1, 2차시기합계 238.4점

으로정상에올랐다.

2위니카크리즈나르(슬로베니아)의 238.0점을

0.4점차로제친다카나시는지난해 3월노르웨이

릴레함메르대회이후약11개월만에월드컵왕좌

에복귀했다.

이로써 다카나시는 월드컵 대회에서 58차례 우

승을달성,자신이보유한스키점프월드컵최다우

승기록을 1승더늘렸다. 다카나시에이어서는남

자부그레거쉴렌자우어(오스트리아)의53승이최

다우승기록이다.여자부 2위는30승의마렌룬드

비(노르웨이)다. /연합뉴스

피닉스오픈프로암대회서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장타자로손꼽히

는버바왓슨(미국)이파3홀에서드라이버로티샷

을날린사실이알려져화제가됐다.

PGA투어는 5일(한국시간) 왓슨이미국애리조

나주스코츠데일의TPC스코츠데일16번홀(파3)

에서드라이버로티샷하는영상을트위터에올렸다.

이곳에서 열린 PGA투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경기가아닌4일프로암대회에서찍은

영상이다.

핀까지거리는피칭웨지나9번아이언으로칠거

리인 150야드에서왓슨은드라이버를들고티박스

에올랐다.

헤드와 샤프트가 모두 분홍색이라 웬만한 골프

팬들은다아는그드라이버였다.

왓슨이4분의3스윙으로가볍게친볼은놀랍게

도 그린에 안착했다. 골프위크는 160야드를 넘지

않아웨지만큼거리를정확하게맞췄다고전했다.

왓슨은왼손을흔들며관중의환호를유도했다.

TPC스코츠데일 16번홀은티박스에서그린까

지온통관람스탠드로꽉차있어 콜로세움이라

고도불리는곳이다.

평소라면 2만명이넘는관중이스탠드를메우고

우레와같은함성을질렀겠지만, 신종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하루 입장객을 5000

명으로제한한탓에환호는크지않았다.

하지만신나는음악소리와장내아나운서의호

들갑스러운코멘트로열기는제법달아올랐다.

팬서비스차원에서친드라이버샷이지만, 독학

으로골프를배우고도입이딱벌어지는기술샷을

자유자재로구사하는왓슨의재능을엿볼수있는

장면이었다.

대회1라운드에서왓슨은16번홀에서그린에볼

을올리지못했고,두번째샷을잘붙여파를지켰

다. /연합뉴스

김재무전남도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감사패받아 전남도체육회김재무회장이대한축구협회로부

터감사패를받았다.<사진>

도체육회는지난 4일전남체육회관에서김재무

회장, 신정식전남축구협회장등이참석한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감사패전달식을진행했다.

신정식전남축구협회장이대한축구협회정몽규

회장을대신해감사패를전달했다.

김재무회장은축구전국대회및전남지역대회

유치를적극지원,전남축구발전에기여했다.

전남축구는지난해한국중등축구연맹회장배중

등 축구대회, 제22회 문체부장관기 전국 풋살대

회,청소년축구국가대표팀전지훈련유치등많은

대회를유치하고성공적으로개최했다.

김재무회장은 지난해코로나19사태에도도체

육회와 전남축구협회의 업무 협조로 다수 대회를

유치하고개최한값진결과라며 올해도전국대회

와전남지역대회유치를적극지원해지역경제발

전과축구인들의체육활동참여를돕겠다고말했

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장타자왓슨,파3홀서드라이버티샷 화제

강경민(광주시도공사)이지난6일부산기장체육관에서열린SK슈가글라이더즈전에서슛을날리고있다. <대한핸드볼협회제공>


